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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통일전담교육사 초청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 통일전담교육사 처우 개선, 역할 확대까지 진솔한 대화 나눠 - 

  【관련 국정과제】 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월 25일(목), ‘통일전담교육사’들을 통일부로 초청하여 

격려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o 이번 간담회는 일선 교육 현장에서 북향민 자녀들의 학습과 학교적응을 

돕고 있는 통일전담교육사들을 격려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통일전담교육사 : △남북하나재단에서 재북시 교원 자격‧경력을 보유한 북향민을 

대상으로 채용 △주요 역할은 일선 학교에서 북향민 자녀의 학교 적응을 위한 심리

상담, 학부모와 교사간 연계, 통일동아리 운영, 방과후 학습 지원 등 △북향민 밀집 

주거지를 중심으로 전국 21개 초·중등학교에 20명을 파견 중

□ 통일전담교육사들은 역할과 전문성을 더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명칭 변경 

문제, 재북 시 교원 자격‧경력 보유자가 희소해지는 상황에서 정년퇴직 시 

북향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공백 우려, 동일 직군 대비 수당 미비 등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o 정 장관은 통일전담교육사들이 제기한 처우 개선, 명칭 변경, 퇴직 후 재채용  

등과 관련하여 형평성과 공평성과 관련된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o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한 통일전담교육사는 북한이 고향이라는 의미의 

“북향민” 용어 변경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며, “영문명칭도 defectors, 

refuges가 아닌 ‘citizens’으로 표현되어 있어 내가 탈출자나 난민이 아니라 

북한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느낌이 들어 뿌듯했다”는 소감을 

전하며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 통일부는 이번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통일전담교육사

들이 자부심을 갖고 교육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남북하나재단과 함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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